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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비한 실크 (1)

  누에는 뽕잎을 먹고 자란다. 뽕나무 밭에 쏟아지는 태양 에너지는 뽕 잎에 흡수되어 

공기 중의 탄산가스나 물, 비료를 바탕으로 하여 영양이 풍부한 탄수화물, 단백질, 아미노 

산 등으로 합성된다. 이렇게 만들어진 뽕잎을 먹고 자란 누에는 약 25일 정도가 되면 성숙

한 누에가 되어 몸속에서 생사의 물질을 합성하고, 액체모양으로 된 생사 성분의 생사 선

(腺)이 가득찬 8cm  정도 크기의 성충 누에가 되어 생사를 토해낼 준비가 완료된다.

이때부터 누에가 입으로 생사를 토해내면서 고치를 꾸리는데 실을 뽑아내는 속도가 초속 

1 cm , 즉 1분이면 6 0 cm 씩, 대개 2일간 주야 없이 머리를 8자로 저어가면서 고치를 형성한

다. 합성 섬유의 방사 속도에 비하면 느리기 그지 없으나, 액체상으로 된 생사가 고체인 섬

유 형태로 굳어지기에 적당한 속도라고 생각되며 가느다랗고 좋은 천연적인 필라멘트 섬유

가 탄생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. 

이때 방사되는 생사는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, 이 단백질의 분자에 힘을 가하여 잡아늘리

면, 늘어나면서 집속(集束)되어 섬유의 모양이 된다는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다. 이 생사의 

구조를 보면, 그림에서와 같이 삼각형으로 된 2올의 생사로 되어 있는데, 분자가 인장되면

서 만들어진 두 올의 실(f ib ro in )의 표면을 수용성의 세리신(se r ic in )이란 단백질이 덮여 있는 

구조다. 이 세리신은 전체 고치 무게의 20 -2 5 % 를 차지하고 있으며 뜨거운 물에 부풀려져서 

실이 풀리게 된다. 이것이 실크의 커다란 특징 중의 하나며, 이렇게 만들어진 견사를 생사라

고 한다. 이 생사를 알칼리성의 약품으로 정련하여 세리신을 제거한 실은 광택이 나고 부드

러워 지는데, 이러한 실을 정련 견사(d eg u m m ed  s ilk  y a rn )라고 한다. 

조사하기 전의 고치의 무게는 2g정도이며, 이중 번데기의 무게가 8 0% , 생사 부분의 무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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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2 0%  정도인데, 이 한 고치에서 나올 수 있는 생사의 길이는 1 ,2 0 0 -  1 ,5 0 0m , 굵기는 보통 

2 .6 -3 .2  d (데니어)*다. 천연섬유 중에서는 유일한 필라멘트사로서 인조섬유가 출현하기 전에

는 이 생사가 가장 가늘고 길며 얇고 부드러운 소재로서 뭇 여성들을 홀리게 만들었던 섬유

다.

이렇게 만들어진 생사의 성분을 보면 90 %  정도가 단백질이고, 여기에 소량의 2차 성분이 

포함되어 있다. 이 생사의 단백질은 19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, 이 아미노산의 

성분은 글루타민(g lu tam in ) , 알기닌(a rg in in e ) , 시스틴(cy s t in e )이 많으며, 여기에 티로신

(ty ro s in e )을 합하면 9 0 %  이상이 되고 양모의 성분과 비슷하다.

이 세리신을 제거하면 아름다운 광택을 갖는 피브로인이 표면에 나타난다. 이 피브로인

을 확대하여 보면, 1  미크론(1천분의 1 m m ) 정도의 피브로인이 몇 백 올 집속되어 한 올의 

생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. 그러므로 견섬유→세섬유→미세섬유→섬유고분자로 이어

져서 미세한 공간이나 틈새를 남겨놓은 구조로 되어 있다. 이상이 신비에 쌓인 실크의 본질

이다.  *1 d = 9 ,0 0 0  m 길이의 실의 무게가 1 g이 되는 실의 굵기.   ♣ (공석붕)


